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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박정희 우상화 공원 즉각 철거하라! 

보문단지 관광역사공원은 박정희를 우상화하기 위해 추진된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역사왜곡 행위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국민에 사과하고 박정희 우상화 공원을 즉각 철거하라.

지난 년 월 경북문화관광공사 주체로 보문단지 내에 관광역사공원 기공식을 2022 10
한 바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박정희 우상화 공원이 되리라고는 상상
할 수 없었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북문화관광공사의 눈속임에 경주시민은 뒤통수 맞은 꼴이 되고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박정희 공원 완공을 하고서도 완공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 우상화에 대한 비난여론을 걱정해서 주저하고 있음이 불보듯 뻔하다. .

우상화의 대상 박정희는 누구인가?
박정희는 이미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평가되어 있는 군부독재자이다.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평가는 최소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는 일본천황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을 때려잡은
민족반역자이자 친일파임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박정희 친필 내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라는 글귀로 눈과 귀를 가리려 하고‘ ’
있다.

혁명으로 되찾은 민주주의를 군사쿠데타로 뒤집었고 년 유신독재로 4.19 516 , 1972
헌법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전국민은 눈과 귀를 막고 살아간 암흑시대였다. 

이런 독재자에게 보문단지를 만든 장본인이었다는 것으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칭송과 미화적 내용으로 채워 우상화하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기에 묵과
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수년째 민생파탄에 빠져있다. 



민생을 살피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민심의 분노에 의해 선
거에서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혈세 억이나 들여 박정희 우상화공원을 추진하는 정치행위50
를 할 것이 아니라 보문단지 주변 수많은 소상인의 생존권 위기에 대해 살피고 해
결방안을 찾는 모습이 올바를 것이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박정희 우상화공원을 추진함으로써 정신을 담은 헌법을 부정419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왜곡을 너머 국민적 갈등을 유발한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밝히며 엄중한 경고와 항의를 하는 바이다.

오늘 경주를 비롯한 대구경북의 제정당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참석하신 분들과 함
께 엄중한 마음을 모아 요구한다.

하나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박정희 우상화 공원을 조성하여 역사왜곡에 앞장서고. , 
국민을 분열시킨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보문단지에 조성되고 있는 박정희 우상화 공원을 즉각 철거하라. !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더 많은 시민과 도민 그리고 전국의 정의로
운 국민과 연대하고 싸울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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